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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얘널즈측과 가얘교수의 사과문은 반드시 이의인괴 연세인들에게 공걔되어야 합니디.

시과문 공걔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안 요소입니다. 존쟤감은 없으나 분명 존쟤이고 있는 성

폭력 사건을 가시와하는 작업이자, 이후 발생알 수 있는 성폭력에 대안 예방의 고과를 가지는 것이기 때

문입니디. 그리고 피애쟈가 성폭력 기애자의 사과문을 받아보는 것은 너무나 마땅만 일이기도 밥니댜. 얘

널즈 성폭력 사건의 최츠 신고인은 여성위원외의 일원이 아니랴 안 이와인이었으며, 연쟤도 수많은 이와

인들이 이 사건에 대에 불쾌애아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의는 여성공간으로서 끊임없는 남자 대악생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댜. 대동제 때마댜 반복되었

던 고대생집단성폭력을 비릇하여 연세대 익명게시판의 공대 비아 사건, 안양대의 장문편지 사건, 서울대

단제미팅 제안 사건 등이 비로 그 예입니다. 이와인들애게 연세대 얘널즈의 성폭력 사건도 이런 일련의

샤건들과 같은 연속선상에 존쟤밥니댜 그렇기에 사괴문 공걔는 이런 유사 사건이 댜시 일어나는 것을 미

연에 방지알 수 있으리라 생각밥니다.

연세대학교 성폭력대책위원외(이아 대책위원외)는 시과문을 공걔이는 것이 아닌, 오직 열람만 발 수 있도

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연세대학교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두려워서, 랴고 밖에 애석알 수 없습니댜

그렇지만 성폭력 대책위원외는  ‘박교의 이미지 관리를 하는 곳’ 이 아닌,  ‘성폭력을 애결이기 위반

곳, 입니다. 대책위윈외가 맡은 역알에 충실이다면, 대책위원외의 입장에서 무엇을 더 중요시 에야말지 만

단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2. ‘언어적 성흐I롱, 이 아닌,  ‘언어적 성폭력' 으로 명명되기를 요청압니다.

대책위원외는 이번 얘널즈 사건을  ‘언어적 성의롱, 이리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9대 이와여성위원



삶

☎

외와 16대 연세대박교 총여막생외는 대책위원외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제 무엇이  ‘성의롱' 이고 무엇이

‘성폭력, 인지요. 이를 나누는 기준은 과연 누가 어떻게 정안 것인지요. 파얘자가 보기에  ‘성회롱, 은

‘가애자의 성기삽입' 만을  ‘성폭력, 으로 뱌리보는 기존의 사의퉁념을 그대로 반영이고 있는 명명입니

다. 그러나 실제 적으로 성에 관련된 폭력은 성기 삽입만이 아닌 다양안 경우들로 존쟤압니다. 많은 피얘

자들이 성기 삽입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성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  ‘성의롱, 이라는 명명은

성폭력 시건에 경중을 둠으로써 많은 피애자들의 경범을 삭제밥니다. 피애자들은 쟈신의 고통이 분명

‘성, 을 매걔로 하는 어떠안 ‘폭력, 에서 기인만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아닌  ‘의롱'  이랴는 명

명을 부여받아야 맡 때 큰 무력감을 느낍니댜 얘널즈측의 문제기사는 일외적, 우발적으로 여성을  ‘의

롱, 만 시례가 아니며 여성에 대인 일관된 기부장적 관점을 가지고 구제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많은 여성

과 이의인들에게 수치심을 일으킨 폭력적 사건입니댜

대책위원외에서는 이미 이 사건에 대안 연세 얘널즈측의 책임을 인정아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안 부분

에 있어 피얘자가  ‘사소민,  성의롱 시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팍대얘석, 이고 있다고 생각이시는 것은

야닌지요. 그러나 연세대막교의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따른 규정' 1)만 살펴봐도,  ‘걔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집얘하는 모든 신제적.언어적.정신적 폭력' 을  ‘성폭력’ 으로 정의내리고 있습니

다. 이러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얘널즈 사건은 미땅UI  ‘언어적 성폭력’ 으로 재명명 되어야밥을 강

력이 요청하는 비입니다.

3. ‘적절치 않은 언앵, 이 아닌,  ‘주임교수의 2차가애, 로 명명되기를 요청맙니다.

대책위원회는 가얘 교수의 앵동에 대얘  ‘적절치 않은 언맹, 으로 명명하였습니디. 그러나 가얘교수의

언앵은 0H널즈의 성폭력 사건과 이어져있는,  ‘또 하나의 성폭력' 이었습니다. 가얘교수는 "이번 기피를 통

에 연대와 이대 사이에 구름다리를 농지''라든지 "너의가 악생이냐, 박생이 버릇없게 뭐 이는 짓이냐"라는 등의 언어적 성

폭력을 서슴지 않았으며, 주임교수의 지위를 이용이여 얘널즈 명의의 사과문이 나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얘이였습니다.

이러만 언맹은 가애교수가 얘널즈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지이고 있지 않으며, 사건의 얘결 의지는커녕 오이려 사건 얘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었음을 시시압니다.

그러나 이러안 심각안 가애가 '적절치 않은 언맹 ‘ 이리는 명명으로 인얘  ' 절차상의 어긋남 ‘이나 , 서로간의

감정적인 언맹 ‘ 정도로 지부된댜면 대책위원의와 피얘쟈갸 생각이는 사건의 본질은 흐려질 것입니다. 시

건 애결 과정에서 교수가 걔입되지만 않았더라도, 이 성폭력 사건은 이렇게 오래 가지 않고 비대위 차원에서 이미 애결되

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애자는 이를 ‘주임교수의 2차 가애, 로 재명명하길 촉구밥니댜

4. 이에 9대 이외여성위원외와 16대 연세대박교 총여악생외는 얘널즈 성폭력 사건에 대에 쟤심의를 요청

합니 다

1)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

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제 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